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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로 기초적  연마를

 —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

 

나    운   영

   

     연주가, 작곡가, 평론가를 가리켜 흔히 음악가라고 부른다.  물론 연주가, 작곡가, 평론가의 분야는 모두 다르

긴 하나 결코 작곡 이론을 모르는 사람이 연주가가 되거나 연주를 못하는 사람이 작곡가가 되거나 또는 연주도 

작곡도 못하는 사람이 평론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작곡 이론을 모르고서는 좋은 연주를 할 수 없는 일이며, 연주에 경험이 없거나 적어도 피아노

(또는 오르간)를 잘 칠 줄 몰라서는 좋은 작품을 쓰기 힘들 것이며, 더욱이 연주나 작곡에 경험이 없이는 올바른 

평론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극히 상식적인 말이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도리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까닭에 사이비 음악가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음악 발전에 큰 지장이 된다고 말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제3자가 볼 때 음악가의 생활은 마치 여름날의 매미와 같이 즐거운 것만 같이 보일지 모르

나 그 이면에는 여름날의 개미 이상의 피땀을 뿌리는 노력과 고생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음악가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즐겁게 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자신은 행복스럽지 않

을지도 모를 일이다. 저 유명한 아우어 교수의 말대로  「음악은 기술이 끝난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지만 음

악가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첫 단계인 이 기술 연마에 인생을 흘려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적어

도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먼저 굳은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음악가가 되려면 그 기초 훈련만 하더라도 시창, 청음, 음악통론, 화성학, 악식론, 음악사, 피아노 기술 등 여

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창과 피아노 기술일 것이다.

    시창이란 어떤 곡을 보든지 그 즉시로 음정이나 박자, 리듬을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것은 

비단 성악을 전공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악 연주가, 작곡가, 평론가 등 그 어느 누구든지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

다. 그러므로 이 기술을 연마하려면  「코르위붕겐」 제1권이나  「쏠페지」 또는  「콩코오네」 등의 교칙본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훈련을 쌓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아노 기술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작곡가나 지휘자, 성악가, 평론가, 바이올리

니스트 까지라도 모두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화성악기이므로 음악의 3대요소 가운데의 하

나인 하모니를 맛보려면 반드시 이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곡조가 피아노 반주로 

작곡되어 있고 특히 작곡에 있어서도 실내악곡은 물론 관현악곡까지라도 먼저 피아노곡으로 데상을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음악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피아노를 마스터해야 하는 것

이 절대적 조건이다. 외국의 성악가들은 자기 자신이 피아노 반주를 치며 노래를 하거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끄럽게도 겨우 멜로디밖에는 칠 수 없는 성악가가 분명히 적지 않은 것을 발견

하게 될 때 과거의 교육의 결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또한 작곡가의 경우를 생각해 보더라도 적어도 자기가 작곡한 곡쯤은 자기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야 할 

것이어늘 피아노 연주는 고사하고 피아노 반주곡 조차 온전히 칠 수 없는 작곡가가 엄연히(?)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멜로디밖에는 칠 수 없는 성악가의 경우 이상으로 기이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음으로 평론가란 연주가의 연주와 작곡가의 작품을 이론 정연하게 비평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지도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평하기 전에 먼저 그 곡조 자체를 작곡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어떠한 곡이라도 그것을 피아노로 연주해 보아 실제로 들어본 뒤가 아니면 제 3자의 연주나 작품의 옳고 그름을 

판단키 어려운 일이다. 자신이 피아노 연주를 통해서  작곡학적으로 그 곡조를 분석해 보지 못하고 흔히 레코드

만을 통해서 몇번 들어보고 그 연주를 평하거나 특히 신작 발표에 있어서 작곡자의 악보를 한번 보지 못하고 대

담하게도 그 작품을 평한다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대담하다는 것보다 경솔하

고 무책임한 일이며 큰 죄악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창과 피아노를 통해서 기초적인 기술을 연마하라」

      「음정감, 리듬감, 화성감을 시창과 피아노를 통해서 훈련 받는 것만이 유일의 바르고 또한 빠른 길이다」

     이것이 음악가가 되려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말이다.

 <  1955.  8. 학도주보 >


